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l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l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l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l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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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표현기법 특징

분

석

적 

큐

비

즘

다시점

 · 세잔느와 아프리카 조각의 영향을 받았다.

 · 원근법이 사라졌다.

 · 대상의 다양한 시점이 한 화면에 담겨 있다.

 · 색채들이 무시되기 시작했다.

투명성

 · 큐비즘에서 투명성은 중첩에 의한 현상적 투

명성이다.

 · 날카로운 선들이 보인다.

 · 배경과 대상이 하나로 합쳐졌다.

 · 본격적으로 회색, 갈색, 검은색 등의 모노크

롬적 색채가 사용되었다.

종

합

적 

큐

비

즘

꼴라쥬

 · 피카소가 발견하였다.

 · 색채가 부활하였다.

 · 종이를 포함한 다양한 재료를 작품에 삽입하

였다.

 · 사용된 종이는 질감이나 색채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빠삐에

꼴레

 · 브라크가 창시하였다.

 · 종이 이외의 다른 재료는 사용하지 않았다.

 · 종이는 작품에서 질감과 색채를 표현하는데 

사용되었다.

 · 색감이 매우 풍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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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과일접시와 유리잔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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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log.daum.net/hyeanj/7969065#, 

2014. 10. 23)

<그림 10> 바이올린(1912)

(http://mrsoon.egloos.com/viewer/170617, 

2014. 10. 23)

<그림 11> 등나무 의자가 있는 정물

(프란체스코 갈루치 저, 김소라 역(2007),

피카소 : 무한한 창조의샘, p.61)

<그림 12> 신문을 읽는 학생 

(http://m.blog.daum.net/hyeanj/7969065#, 

201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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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파이프, 유리잔, 주사위 그리고 

신문(1914)

 (안네 간테퓌러 트리어 저, 김광우 역(2008), 

입체주의, p.83)

<그림 14> 기타와 클라리넷(1918)

(정문규 저(2004), 브라크 = Braque,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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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페르낭드의 초상(1909)

(안네 간테퓌러 트리어 저, 김광우 역(2008), 

입체주의, p.44)

<그림 16> 통곡하는 여인(1937)

(http://blog.naver.com/khs8000

/20012001922, 2014. 11. 01) 

<그림 17> 기타(1913)

 (안네 간테퓌러 트리어 저, 김광우 역(2008), 

입체주의, p.77)

<그림 18> 안트워프 항(1906)

(정문규 저(2004), 브라크 = Braque,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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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만돌린과 여인(1910)

 (안네 간테퓌러 트리어 저, 김광우 역(2008), 

입체주의, p.49)

<그림 20> 포르투갈의 사나이(1911)

(정문규(2004) 저, 브라크 = Braque, p.17)

<그림 21> 그라프 카드가 있는 구성(1912) 

(정문규(2004) 저, 브라크 = Braque, p.19)

<그림 22> 바흐의 아리아(1914) 

(정문규(2004) 저, 브라크 = Braque, p.20)



- 31 -



- 32 -



- 33 -



- 34 -



- 35 -



- 36 -



- 37 -



- 38 -



- 39 -



- 40 -



- 41 -



- 42 -



- 43 -



- 44 -



- 45 -



- 46 -



- 47 -



- 48 -



- 49 -



- 50 -



- 51 -



- 52 -



- 53 -



- 54 -



- 55 -



- 56 -



- 57 -



- 58 -



- 59 -



- 60 -



- 61 -



- 62 -



- 63 -






















	Ⅰ.서론
	Ⅱ.이론적 배경
	1.큐비즘의 개념
	2.큐비즘의 분류
	3.큐비즘의 대표작가

	Ⅲ.작품제작
	1.작품제작 의도 및 방법
	2.작품제작

	Ⅳ.결론


